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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용량 분산처리시스템과 전산자원 가상화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 구현 기술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오픈소스로써 발표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성능과 용량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commodity hardware는 분산처리와 가상화에 최적의 조건이 됨은 물론, 기존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클라우드가 표방하는 각종 편의성을 자체 구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

속가능하면서 비용효율적인 컴퓨팅 플랫폼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KISTI 정보시스템은 2014년에 네트워크 및 서버 가상

화 기술을 바탕으로 Private IaaS로 전환한 바 있다. 이렇

게 CLOUD 체계로 전환된 후, 웹서비스 응답속도 6배 향

상, 시스템가동율 99.999%, 정보서비스 프로비져닝 속도 

80% 향상 및 매우 간소화된 재해복구사이트 운영 등 그 

효과는 매우 좋았다.[1][2] 그러나 이러한 향상에도 불구하

고 시스템관리자 개입 축소를 위한 프로비져닝 완전자동

화, 통합스토리지 속도의 개선 및 Scale-Out 형태의 

DBMS 필요성 등 추가 개선의 여지도 많다. 

   최근 아마존에서는 멀티테넌시를 보장하며 원하는 규

모만큼 언제든 구성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I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그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병행하여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를 구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면서 IaaS는 

물론 PaaS까지 아마존과 유사한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

고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보편화 되고 있기도 하다. 

   대용량 분산처리 및 SDDC 관련 주요 기술동향을 살

펴보고 중소규모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컴퓨팅 플랫폼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기술 동향

  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

은 아마존의 AWS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등 이다.[3]  

AWS는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EC2와 인터넷 스토리지

인 S3 서비스를 필두로 사설망을 구현하는 VPC, DBMS

인 RDS&Aurora 및 재해복구서비스 등을 효율적으로, 유

연하게, 보안성 높게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

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할지 계산기를 두

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

  나. 분산처리시스템 : 오늘날 분산처리시스템은 Map- 

Reduce(M/R) 프레임워크로 수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M/R 프레임워크는 Flink, HBase, Yarn, 

Sparck 등 서브 프로젝트로 인해 더욱 풍부해 졌으며, 개

발자/분석가에게는 문제해결의 방법이 되고 시스템 공급

자에게는 Hadoop 플랫폼이 자연스런 선택이 되고 있다. 

  다. 서버 및 네트워크 가상화 : paravirtualization 이든  

hardware assisted VM이든 서버 가상화 기술은 이미 보

편적인 활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VMware NSX등의 네

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스위치, 로드

밸런싱, 방화벽 등 다양한 계층의 서비스를 가상화함으로

써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자동화하고 있다. 

  라. 분산병렬파일시스템 : 큰 규모의 클러스터 컴퓨팅

에 채택되어 온 Lustre, GPFS, Gluster 혹은 네이버의 

OwFS, Hadoop에서의 HDFS 등 파일시스템은 지속적으

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CLOUD와 관련하여 Object, 

Block 및 POSIX호환 파일시스템이 동시 지원되는 Ceph

이 대두되고 있다.

  마. 오픈소스 IaaS 및 PaaS :  IaaS 형태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OpenStack과 PaaS 형태인 Cloud 

Foundry는 아파치 라이센스 2.0을 따르는 오픈소스이다. 

Openstack은 업계표준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며, PaaS로는 

redhat의 Openshift와 경쟁하고 있다. 

  바. Docker Container : 호스트와 OS자원(시스템 콜)

을 공유하여(즉, guest OS를 설치하지 않고) 애플리케이

션과 라이브러리만 격리해서 패키징한 것으로, repository

와 연계하여 다른 환경으로의 배포 및 실행이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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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acebook data center fabric network topology

(그림 1) Proposed Model

3. 모델 제안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 형상(Topology)을 구현하는 것

은 해당 조직의 역할과 특징 및 개별 기술과 상품들의 동

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가능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

는 WEB-WAS-Search-DBMS를 기본구성요소하고 200여

개의 웹서비스 또는 500TB 전후의 데이터를 다루는 중간 

규모의 컴퓨팅 플랫폼을 가정한다. 기존의 구성요소는 물

론 빅데이터 분석과 URI 기반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제안 모델은 다음에 주안점을 둔다. 

 - 하드웨어 구성은 단순하게하고 SDDC를 지향 한다.

 -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증설한다.

 - Commodity & small 하드웨어를 사용한다.

 - CPU, Memory, I/O의 밸런싱을 최적화한다.   

 - SPoF를 제거한다.

   제안모델 (그림 1)은 이중화된 페브릭 스위치 하에 일

률적인 서버배치를 갖는 매우 단순한 Topology를 갖는다. 

페브릭 상단에 위치할 보안장비 영역은 본 모델의 주제가 

아니므로 생략한 것 외에 센터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 요

소를 담고 있다. 

   

   네트워크 구성은 2014년 페이스북 Altoona 센터의 페

브릭을 참조하였다. 이것은 모든 Node간에 부하가 분산되

고 동일한 대역폭을 제공하며 SPoF가 없고 지수적으로 

늘어나는 머신간의 트래픽 처리에 최적화된 페브릭이

다.[3] 제시한 모델은 이와 대비하여 절반 용량의 Pod 

1set로 이해하면 되겠다.((그림 2) 참조) 서버 16대와 

TOR스위치 2대로 구성된 Rack이 이중화된 Fabric스위치

를 통해 최대 12-Rack으로 Pod를 형성한다. Link 

Aggregation(LACP)로 단일화 된 물리망은 외부망, 관리

망, Tenant망, API망, 스토리지 I/O망, 스토리지 복제망 

등 필요에 따라 VLAN(IEEE 802.1Q)으로 분리된다. 

   commodity hardware로써의 서버는 x86기반 2-way서

버를 기준으로 Computing only 또는  with Storage, 또는 

Storage Only 스팩을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 

computing과 storage를 동일 노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은 ceph등의 분산storage를 위해 CPU 및 Memory 할당량

이 노드 당 30% 내외로 사이징 될 수 있기 때문이다.[4]  

   클라우드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IaaS로써의 Openstack 

또는/그리고 PaaS로써의 Openshift나 CF(ColudFoundry)

를 선택적으로 구현 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성능을 위하

여 스위치간 40GbE 및 10GbE Node로써의 제안 구성을 

Infiniband로 구성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이와 아울러, 성능 저하가 분명한 서버 가상화를 대신

하여 CoreOS 등의 경량화 O.S와 Docker 등의 Container 

체계 및 Kubernetes 등의 관리기능과의 조합은 본 모델이 

추구하는 물리적 단순화는 물론 성능과 확장성을 극대화

하는데 매우 적합한 조합이 될 것이다.

  

4. 결론

   급변하는 IT환경 속에서, 비용효율적인 컴퓨팅 플랫폼

이 되려면 기능과 성능의 만족은 물론 투자가 보호되는 지

속가능한 Topology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고 에서는 

분산병렬처리와 SDDC 등 최근의 IT트랜드를 바탕으로 비

용대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델로써 제시 되었다. 

   향후, 본 모델의 특징인 단순구조 하드웨어를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제어와 대용량 트래픽이 얼마나 효과적

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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